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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장애인을장애인을장애인을장애인을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장애미국인법장애미국인법장애미국인법장애미국인법 제제제제25주년을주년을주년을주년을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성명성명성명성명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장애인에 대한 주의 지원을 강화하는 두 건의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역사적인 장애미국인법의 제25주년을 기리는 

성명서에도 서명하였는데 그 전문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두 건의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우리 행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하며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뉴욕주를 살고 일하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본인은 

장애미국인법의 제25주년을 자랑스럽게 기리며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이라는 대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두 건의 법률: 

 

A.136-A/S.1405 – 이 법률은 공공 수용 장소(예: 호텔, 식당, 소매점, 레크레이션 또는 

오락 장소 및 병원)의 접근이 거부된 장애인을 위한 보호를 성문화합니다. 이 법률은 공공 

또는 민간의 운영자가 이러한 공간에 있는 특정 건축 또는 통신 장애물의 제거를 

거부하는 것을 차별적이라고 규명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공공 도서관을 위한 장애물 

제거 요건의 예외를 제거합니다. 

 

S.1405를 발의한 Carl Marcellino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공 시설은 우리 

주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걸음을 대표하며 본인은 Cuomo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을 뒷받침할 책임을 공유하는 데 본인이 이 법안을 

발의하여 자랑스럽습니다.” 

 

A.136-A를 발의한 Amy Pauli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공 공간과 건물이 

진실로 대중에게 열려 있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률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발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투쟁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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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630-A/A.7766-A – 이 법률은 군인 가족 관련 주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여 그러한 

법규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선을 제안할 것을 

뉴욕주 발달장애인실(OPWDD)에 명령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육해군업무본부 및 주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연구할 것도 OPWDD에 명령합니다. 

 

S. 5630을 발의하였으며 뉴욕주 상원 정신건강발달장애위원회 의장인 Rob Ortt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ADA 법 제25주년과 같은 날에 서명된 

것은 합당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군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의 법률 및 프로그램들이 군인 가족 중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더 잘 구비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답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법인데 본인은 Cuomo 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A.7766-A를 발의한 Aileen Gunth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 

법률을 검토하고 군인 가족 중 발달장애인을 더 잘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전역의 사람들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법안임을 확신하며 그 통과를 위해 정부에 있는 본인의 파트너들과 협력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장애미국인법의 제25주년을 기리는 가운데 뉴욕주는 모두를 

위해 더 좋고 공정한 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애미국인법은 장애인들에게 평등권을 보증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직장, 학교, 교통 

수단, 통신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진흥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 법률이었습니다. 

 

Cuomo 지사는 장애인들을 가장 종합적인 배경에서 섬기기 위한 주의 종합 Olmstead 

시행 계획, 장애인을 위한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뉴욕주 고용제일 이니셔티브를 

확립한 행정명령 제136호 및 모든 뉴욕주민들의 안전과 민권을 보호하는 특수니즈인 

보호를 위한 정의센터의 창설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진흥함으로써 

뉴욕주를 장애인 권리의 전국적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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